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미술관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에 푹 빠져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를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도카마치와 쓰난마치 일대에서 3 년마다 개최되는 야외 

현대예술 축제입니다. 축제가 펼쳐지는 지역의 총면적은 무려 760km2 에 이릅니다! 

 

 이 축제는 자연과 공공 공간에 예술을 가져옴으로써 예술, 생태, 커뮤니티의 

조화에 대해 탐구합니다. 장소 특정형 설치작품은 자연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되어 풍경의 일부로 녹아듭니다. 논밭이나 골목, 집과 빈집의 외부, 

공원이나 정원은 물론 ‘마쓰다이 노부타이’나 ‘에치고쓰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MonET)’과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00 년 첫 번째 대지 예술제가 개최된 이래 약 200 점의 상설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연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제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임시 설치 

작품들이 더해져, 도카마치는 몰입형 예술의 원더랜드로 변신합니다. 

 

혼야라도 

 이 이글루(눈으로 만든 집)와 비슷한 작은 눈 오두막을 ‘혼야라도’라고 합니다. 

도카마치의 겨울 이벤트 ‘도리오이(새쫓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1 월 14 일 밤에 열리는 도리오이는 도카마치의 농업과 관련이 있는 

전통행사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돌며 큰 소리를 내면서 나무 도막을 

두드리고, ‘새쫓는 노래’를 부르며 농작물을 망치는 새를 쫓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수고한 것을 치하하며 떡이나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이후 아이들은 

혼야라도에 모여 숯불화로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받은 음식을 서로 나누고, 늦은 

밤까지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의 북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혼야라도와 비슷한 구조물인 ‘가마쿠라’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카마치에서 ‘가마쿠라’를 ‘혼야라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를 쫓는 노래 중에 새를 쫓아낼 때 외치는 구호 ‘혼야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안단구 

 시나노 강 양쪽 강변이 계단처럼 솟아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평탄한 



지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안단구(河岸段

丘)라고 불리는 자연 지형입니다. 약 1 만 년 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카마치는 큰 단층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개의 지각판이 주기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땅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하안단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 만 년 전, 융기한 땅에 강이 흘러들어 수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지각 

변동으로 강 유역이 계속 융기했는데, 물은 항상 저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강은 

그 수로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강바닥은 남고 새로운 강바닥이 

침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단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평탄한 토지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평탄한 토지에는 논과 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높은 

경사면에는 울창한 숲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하안단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마쓰노야마 온천 

 일본은 온천 대국으로 단층과 화산이 많아 곳곳에서 온천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온천의 성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도카마치의 산골에 위치한 역사 깊은 휴양지 

마쓰노야마 온천은 독특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은 일본 3 대 약탕 중 하나로 꼽히며, 14 세기부터 치료와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온천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19 가지 미네랄 중 1 가지라도 기준 

함유량을 충족하면 온천으로 인정됩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은 이 미네랄 중 8 가지가 

기준치를 충족하며, 그 중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진균 및 항균작용을 

가진 붕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에 포함된 미네랄은 인간 세포 내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투압 원리에 의해 체내로의 흡수를 돕습니다. 일본에는 ‘온천은 모든 병을 

치유하지만, 다친 마음은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마쓰노야마 온천에서 이 

말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니혼슈 제조 

 니가타현에 다른 어떤 현보다 많은 니혼슈 양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눈이 녹은 물인 연수, 풍부한 쌀 그리고 술을 빚기에 적합한 춥고 긴 

겨울이라는 주조에 중요한 3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니혼슈의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공정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니혼슈는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연수(용존 미네랄이 적은 물)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쌀 역시 중요한 재료입니다. 일조시간이 길고 평균기온이 약 24.5℃ 

전후이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도카마치의 여름은 벼농사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의 안정적인 추위는 안정된 양조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한기에 접어든 농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카마치에는 역사가 깊은 2 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1896 년에 설립된 마쓰노이 

주조와 1873 년에 설립된 우오누마 주조입니다. 니가타의 니혼슈 탐방을 이곳에서 

시작하거나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